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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스펠드 동정이신 마리아 관구  

 

출 생: 1927년 12월 9일 클로펜부르 페하임 

서 원: 1953년 9월 1일 코스펠드 

사 망: 2016년 5월 19일 훼히타 마리엔하인 살루스 

장 례: 2016년 5월 24일 훼히타 수녀원 묘지 

 

“주님, 당신을 신뢰하며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마리아 디틀린드 수녀의 세례명은 마리아 유겔리네였지만 모두가 그를 마리아라고 불렀다. 

마리아는 두 명의 형제와 네 명의 자매를 합하여 여섯 명의 남매와 함께 클로펜부르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났다. 아버지는 마리아가 열 살때 사망했다. 고향에서의 삶은 신앙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1936년,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로 말없이 첫 영성체를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기본 초등 학교와 중등 학교를 마친 뒤에는 한 가정에서 보모로 일했고, 그 후 부모의 농장에서 

2년간 일했다. 마리아는 클로펜부르의 빈첸츠하우스에서 견습 요리사였는데 그곳에서 우리 

수녀들을 알게 되었다. 수도 성소를 알아차린 것도 이곳에서였던듯 하다.  

1951년 8월 15일, 마리아 디틀린드 수녀는 알렌에서 착복했다. 디틀린드 수녀보다 한 살 

연상이었던 언니 요세파, 마리아 바틸데 수녀는 3년 먼저 입회했다. 바틸데 수녀는 200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는 디틀린드 수녀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상실이었다. 이 두 자매는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흔히 프란치스코 회의 수녀인 숙모를 찾아 뮌스터로 가서 여러 번 휴가를 

함께 보내곤 했다. 

마리아 디틀린드 수녀에게는 우리 관구의 다양한 수녀원에서 다양한 사도직이 맡겨지곤 했다. 

파더본에서 재봉사 양성을 받은 후에는 클로펜부르의 빈첸츠하우스에서 오랫 동안 봉사했다. 

아이들에게 수예를 가르쳐 주었으며 제의실 담당이 되기도 했다. 그 시간은 수녀에게 아주 

중요해서 죽음이 임할때까지 그 때의 일을 몹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했다. 학생들은 

뜨개질, 자수, 바느질을 즐겁게 배웠고 더 많이 배우려고 오후에 곧잘 자발적으로 오곤 했다. 

그리고 교실 앞에서 기꺼이 기다렸다.  

그 때 수녀는 교리 과정도 마쳤다. 1980년, 과정을 끝내자 종교 수업을 위해 본당으로 

파견되었다.  

1988년부터 2009년까지는 훼히타 립프라우엔슐레에서 안내실 담당으로 봉사했고 재봉실을 

맡기도 했다.  

2009년 초, 수녀는 마리엔하인 살루스로 이동하여 수녀가 받아 마땅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 

수녀의 성품 중 몇 가지 새로운 면이 이 시기에 뚜렷해졌던 것 같다. 수녀는 보다 균형을 

이루었고 훨씬 더 많이 웃었으며 재미나고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게 되었다. 

수녀가 지난 주 말에 감염되어,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수녀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2016년 5월 19일, 하느님께서는 마리아 디틀린드 수녀의 

삶을 마감하셨다. 수녀는 좋으신 하느님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돌려드렸다.  


